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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5. 9. 7.(일) 11:00, 

(지면) 2025. 9. 8.(월) 조간
배포 2025. 9. 5.(금) 오후

국민이 안심하는 추석 귀성길,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나선다

 - 9.8(월)부터 19(금)까지 12일간 관계기관 합동 여객선 전수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로 길어, 여객 수요가 많은
평시 대비 약 9.9% 증가한 일평균 약 51,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주요 설비 관리 상태,
▲승·하선 안전관리 인원 배치,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10.2~12) 전까지 개선하여 연휴 기간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는 많은 국민께서 고향을 찾고 가
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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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자료

↑ 구명뗏목 외관 점검 ↑ 기관실 누유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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